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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입시, 아는 만큼 보인다_ 신동원 쌤의 입시 용어 해설

정시 전형 대학별 
수능 환산 총점

본지 886호

최상위권은 변별 확보, 중·상위권은 혼선
불수능 2019, 영역별 강점 최대한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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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전형에서 수능 영역별 점수를 대학별 반영 비율에 따라 다시 산출한 총점. 

정시 전형에서 절대평가로 등급만 제공하는 영어와 한국사, 상대평가로 등급, 

표준점수 및 백분위를 제공하는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의 성적으로 

합산해 총점을 산출하고 순위를 결정함. 

이 과정에서 산출되는 각 과목의 합산 점수를 정시 전형 대학별 수능 환산 총점 또는 

정시 전형 대학별 수능 점수라고 함.

✚   정시 전형에서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우선 과목별 반영 비율이 제각각입니다. 서울

대는 계열 구분 없이 수학 과목의 반영 비중이 가장 높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계열에 따라 과목별 반영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게다가 영어와 한국사 과목의 반영 방식도 다릅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감점 방식인데 연세대

와 이화여대 등은 등급을 점수로 환산하여 다른 과목과 합산합니다. 영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도 서울대

는 0.5점, 고려대는 1점, 연세대는 5점, 이화여대는 10점입니다. 한국사의 반영 방법도 대학마다 다릅니다. 서울

대는 3등급까지 감점하지 않고 4등급부터 총점에서 0.2점씩 감점합니다. 그러나 경희대 자연계는 4등급까지는 

200점을 부여하고 5등급은 194점, 6등급은 188점을 부여해 점수 낙폭이 큽니다.

✚  이렇게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은 대학마다 제각각입니다.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수험생들의 수능 점수를 수합한 후 대학별 수능 

환산 총점을 산출해 일선 학교에 제공합니다. 수험생의 점수를 분석해 합격 가능한 대학을 판단해주는 프로그

램도 있습니다. 대입 학원이나 입시 관련 회사에서도 다양하게 분석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모의 지원을 통해 

어느 대학에 합격 가능한지 판별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수험생 본인이나 학부모는 자신의 수능 

점수가 어떻게 변해서 어떤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이없는 실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단에 선 37년 동안 학부모

들의 의견을 일일이 듣고 소

통하려 노력했다. 서울 휘문

고 진학교감, 서울중등진학

지도연구회 회장을 거쳐 휘

문고 교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

사로, 진학 지도 현장에서 얻

은 노하우를 전국 진학 교사

와 학부모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글도 쓰고 강연도 한다.

글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신동원 이사 

서울 숭문고 윤태영 교사는 “최상위권 수험생에 비해 많은 경

쟁자가 몰려 있는 중·상위권 학생들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

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표준점수의 합이나 백분위로 

따져서는 안 된다. 대학별로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별 성적을 극대화할 수 있

는 대학과 계열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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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가 어렵게 출제돼 연세대가 미달될지도 몰라!” 
2019학년 수능은 영어가 좀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지난해 수능의 1등급 인원은 2만7천942명(5.3%)으로 2018학년 5만2천983명(10.03%)에 

비해 반토막 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30여 명의 대입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연세대와 이화여대에 대해 많은 말이 

오갔습니다. 분명 연세대나 이화여대의 경쟁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고, 추가 합격이 많은 학과는 미달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죠.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연세대의 경쟁률은 5.01:1, 전년의 5.33:1보다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어 비율이 낮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고려대의 경쟁률은 4.39:1로 전년보다 더 크게 낮아졌습니다. 합격선도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학 입시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진단·분석해 예측해도,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학 입시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점수를 

다각도로 분석해보고,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자주 상의하면서 진학할 대학을 신중하게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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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어 수학 가형 화학1 지구과학II 영어 국사 총점

(국, 수, 탐)표준 백분 표준 백분 표준 백분 표준 백분 등급 등급

김내일 146 100 123 90 67 99 62 86 3 2 398

이내일 140 99 126 96 64 95 68 100 2 1 398

박내일 135 98 133 100 62 89 68 100 1 3 398

위 표는 2019 수능에서 국어, 수학 가형, 과학 2과목의 표준점수 총점이 398점

으로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합격할 만한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입니다. 김내일 

학생은 수학에서 크게 점수를 잃었고, 박내일 학생은 국어에서 점수를 크게 잃

었습니다. 이내일 학생은 각 과목 점수가 서로 비슷합니다. 세 학생의 대학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 점수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환산 총점 등위 환산 총점 등위 환산 총점 등위

김내일 396.45 3 691.08 3 668.58 3

이내일 397.52 2 703.66 2 672.64 2

박내일 399.86 1 712.08 1 675.91 1

자연계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수학 반영 비율은 (서울대 40%, 연세

대 33.3%, 고려대 37.5%), 국어(서울대 33.3%, 연세대 22.2%, 고려대 31.3%)에 

비해 크게 높습니다. 따라서 자연 계열 대학은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수학 성적이 좋은 박내일 학생은 김내일 학생에 비해 서울대 3.41

점, 연세대 21.0점, 고려대 7.33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특히 연세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영어 등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는 1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1점인데 비해, 연세대는 10점이나 됩니다. 김내일 학생이 서울대에 지원

한다면 박내일 학생에 비해 예상 합격선이 3점 이상 낮은 모집 단위에 지원하

면 합격 가능합니다. 연세대는 합격할 만한 학과가 없습니다. 같은 모집 단위인

데, 서울대는 합격하고 연세대는 떨어졌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수능 후 입시 설명회장에 가면 장판지라고 하는 전지 크기의 배치표를 나눠줍

니다. 세로축에는 수능 총점, 가로축에는 전국 대학명이 칸칸이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수능 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과 모집 단위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

러나 이 배치표는 단순 총점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대학별로 환산 

총점을 구해 얼마나 유리하고 불리한지 판단해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수능 성적표의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만으로는 합격 가능한 대학을 

예상하기 어렵다. 대학별 수능 환산 

총점을 계산해봐야 어떤 대학에 몇 점이나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내일고 3학년 2반<  

수능 보느라 고생했다. 왜?

담임 선생님

수학은 어떻게 봤냐?

담임 선생님

대박이다. 서울대 방식으로 환산 총

점을 내면 가능성이 보일 것 같다.

담임 선생님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박내일

수학은 다 맞았어요.

박내일

환산 총점이 뭐예요? 

박내일

국어에서 13점이나 잃었어요. 

서울대는 포기해야겠지요?

박내일


